
일본의 수입면사 

코우머사로 크게 바뀌어 

 
일본 방적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카드사의 5월도 수입량은 전월대비 6.6%

가 줄었고, 전년 같은 달에 비하면 61.3%나 대폭으로 줄어, 2개월 동안 계속 

2만곤(梱)을 밑돌아 1만 7,791곤의 수입실적을 보였다. 주요 수출국인 중국, 

인도, 파키스탄,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같은 달의 수출실적보다도 

60∼90%가 줄고 있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 

한편 코우머사의 5월도 수입량을 보면 전월에 비하여 24.8%가 늘었고, 전

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.5%가 증가하여 2만 3,481곤으로 지난 3월부터 계

속 2만곤을 웃도는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. 

주요 코우머사 수출국별로 5월도의 수입상황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

은 전년 같은 달의 실적과 비교하면 76%가 증가한 1,708곤이며, 인도로부터

의 수입량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32%가 증가한 1만 559곤으로 수입면

사가 카드사에서 코우머사로 바뀌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. 


